
“외국인 학생도 우리말 세미나 수업 듣는다!” 
GIST, 강의실에 AI 음성인식 자동번역시스템 구축

- AI 기반 음성신호처리 기술 활용, 우리말 음성 → 영어 자막 자동 생성… 번역 정확도 90% 이상

- 김홍국 교수 ‘실험실 창업’의 결실 ㈜오니온에이아이 ‘AI 기반 자동더빙 솔루션’ 적용

▲ GIST 김홍국 교수의 창업기업 ㈜오니온에이아이가 개발한 인공지능(AI) 음성인식 자동번역시스템을 
활용해 세미나를 진행 중인 지구‧환경공학부 강의실(210호) 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교원창업기업 ㈜오니온에이아이(대표이사 김

홍국 ․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)와 협력하여 강의실에 구축한 인공지능(AI) 음성

인식 자동번역시스템의 시범 운영 결과, 외국인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

다고 26일 밝혔다.

현재 지구‧환경공학부 강의실(210호)에 시범 운영 중인 음성인식 자동번역시스템은 

우리말 음성을 영어로 실시간 번역하여 제공한다.

강의실에 활용된 AI 기반 음성신호처리 기술은 김홍국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

로, 현재 90% 이상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. 전공 수업과 세미나에 사용되는 전문

용어를 AI에 반복 학습시키면 번역 정확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.

AI 음성인식 자동번역시스템은 강의실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우리말 오디오 신

호를 자체 웹 서버에 전송한다. 전송된 오디오 신호는 AI  기반 음성인식 및 번역 

모델을 통해 영어 문장으로 변환되어 강의실로 송출된다.

GIST의 대학원 외국인 학생 비율은 10%에 이른다(재학생 1,338명 중  130명). 특히 

지구‧환경공학부는 재학생 중 외국인 학생 비율이 약 20%로(184명 중 35명), 다국

적 학생 구성을 자랑한다.



GIST는 1995년 대학원 과정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 전공 과목에 대해 100% 영어 

강의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으나, 초청 연사 세미나 등 우리말로 진행할 수밖에 없

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㈜오니온에이아이와 협력해 AI 음성인식 자동번역시스템 

강의실을 구축하였고 외국인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 점차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.

한편 ㈜오니온에이아이는 K-콘텐츠의 세계화를 위해 미디어 콘텐츠를 현지 언어로 

재생성하는 ‘자동더빙 솔루션’을 보유하고 있다.

해당 솔루션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자체 개발한 음성분리, 음성인식, 기계번역, 음

성합성 등의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. ㈜오니온에이아이의 ‘자동더빙 솔루션’은 콘텐

츠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더빙된 콘텐츠가 생성된다.

▲ AI 음성인식 자동번역시스템 구성도

김홍국 교수는 “이번 성과는 ‘실험실 창업’의 주 사업 아이템인 AI 기반 음성신호처

리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, 자동번역 기술을 통해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 학생들에게

도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”며, “향후 온라인 자

동번역 기반 교육 확대를 위해 본 시범 구축을 고도화하여 GIST 정규과목에도 확

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  


